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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호랑이의 해이고 더욱이 60년 만에 찾아오는 백호

의 해라하여 새해벽두부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방송

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이 나왔다. “백호가 포효하는 경인년

새해”, “설화의 사신(四神)중 유일한 실존동물인 백호”등 호

랑이의 용맹성과 설화와 옛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를 바탕으

로 다른 해와 차별을 두며 상서로운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대

부분을 차지했다. 그러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호랑이 이야

기중의 일부는 호랑이의 생태와 특성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도

있어 아쉬움이 남았다.

예로부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함께해온 사신인 청룡,

백호, 주작, 현무 중 백호는 유일한 실존동물이라 하지만, 알

려져 있는 옛 고분 벽화속의 백호는 현존하는 백호의 모습과

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. 또한 현존하는 백호의 기록은 19

세기 중반에서 시작되고, 그 중심은 인도와 네팔이다. 이 지역

에 분포하는 호랑이는 벵갈호랑이로 분류되고, 백호는 이 벵

갈호랑이에서 유래된 백색변종이다. 그래서 백호는 학명도

벵갈호랑이와 같이 Panthera tigris tigris로 표기한다. 우리

나라에 분포했던 호랑이는 시베리아호랑이(Panthera tigris

altaica)이며 지금까지의 백호 중에는 시베리아호랑이가 존

재하지 않는다. 물론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 백호가 존재하였

다가 멸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벽화의

형상과 실존 백호의 분포로 보아 사신중의 백호도 호랑이의

신성함을 더한 상상의 동물인 백호를 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

생각해 볼 수 있다.  

백호는 현재 야생상태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

며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, 이 백호들은 모두 1951년 인

도의 레와(Rewa)지방에서 포획된 숫컷 백호 모한(Mohan)의

자손으로 초기에는 황색의 일반호랑이와 교잡과 근친번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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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서 그 종을 유지하였다. 호랑이의 포효에 대해서도 흔히 이야기 된다. 동물이 포효한다는 것은 용

맹한 기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있어서도 강함, 진취적 기상, 승리 등 긍정적인 표현을

하는데 많이 쓰고 있다. 포효는 일시에 뿜어 나오는 크고 우렁찬 소리로 고양잇과 동물중 대형고양이

즉 호랑이와 사자만이 낼 수 있다. 표범이나 스라소니 등 다른 고양잇과 동물과는 달리 설골이 완전히

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효를 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런데 호랑이의 포효와 사자의 포효는 그 양상과

상황이 조금은 다르다.

사자는 세력과 영역싸움에 이기고 나서 내가 이겼다는 신호로 연거푸 포효를 한다. 그리고 이른 아

침과 저녁에 백수의 왕임을 선포하듯이 수차례 포효를 하면서 자기 영역을 굳게 지킨다. 그러나 조용

한 성품의 호랑이는 수시로 포효하는 사자와 달리 평상시에는 포효를 하지 않는다. 어쩌다 상대방을

제압하고자 할 때 단발성의 포효만 가끔 있을 뿐이다. 동물원의 호랑이사파리에서 관찰을 해보면 세

력우위를 점하기 위해 싸울 때 강한 개체보다는 약한 개체가 더 많이 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. 때

문에 사자와 달리 호랑이에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포효라는 단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다.

야생에서의 호랑이는 단독생활을 하면서 평균 수백㎢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호

랑이의 포효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. 그런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랑이는“어흥”

하는 포효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

10년 전 여름 경북 영천지역에서 호랑이가 발견되었다하여 현지조사를 하던 중, 호랑이를 보았다는

현지인은 한낮에 나무를 하던 중 돌이 구르는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더니 다섯 마리의 크

고 작은 호랑이가 있었다 했다. 또 다른 증언은 좀 떨어진 산에서“어흥”하는

포효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했다. 필자는 호랑이가 틀림없다는

그들의 말을 바로 흘려버려야 했다. 사실이야 어떻든 설화나

신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호랑이가 담배를

피울 수 있으며, 곶감을 무서워 할 수도 있고, 쑥과 마늘을

먹을 수 있다. 그러나 사실과 전문성이 필요한 과

학의 영역에 때로는 비전문가가 등장하여 설

화나 신화를 만들어 내어 사실이 왜곡되고

전문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우리의 주변

에서 종종 있는 것 같다. (필자 주 : 본 내

용은 2010년 3월 4일자 동아일보 과학

칼럼에 게재키 위해 투고한 원고를 일

부 수정한 것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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